
▲고드름이 용암동굴에 종유석처럼 매달린 

모습.

['고난의 역사현장'일제전적지를 가다](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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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픈 역사현장… 갱도내부는 은빛 세상

겨울 동안에도 탐사는 계속됐다. 탐사를 시작한 

2005년부터 벌써 세 번째 보내는 겨울이다. 한겨

울에서 한발 비켜섰음에도 2월 중순의 산중은 아

직 칼바람 세상이다. 겨울풍경은 일본군들이 오름

의 속살을 헤집고 만든 갱도진지 내부에서도 만날 

수 있다. 갱도진지 내부에서 느끼는 겨울은 역사의 

무게와 오버랩 되면서 아픔과 슬픔이 교차된다.

취재팀은 지난 14일과 16일 제주시 거문오름 및 

주변 부대오름 일대를 찾았다. 이 일대는 1945년

에 작성된 일본군 군사지도인 '제58군배비개견도'

에 제108여단사령부 및 예하 병력 주둔지로 표시

돼 있다.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

쟁(1941년 12월~1945년 8월) 당시 일본군의 주요 

주둔지였던 것이다.

이번 탐사는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

군 관련 군사시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이뤄

졌다.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지난 2003년 

12월 본보 한라대맥 탐사팀이, 2005년 12월에는 일제전적지 특별취재팀과 한·일 전문가 공동

으로 진행된 바 있다. 거문오름은 한라대맥 탐사단의 집중 조명 이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, 

지난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로까지 이어지는데 핵심지역으로 조명을 받았다.

하지만 이 일대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에 당시 일본군의 중요한 전략거점이었다는 사실

은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. 당시 제주 동부지역은 미군과의 

유격전을 위한 게릴라전의 무대로 곳곳에 진지가 구축됐다. 일본군 108여단 6천여명의 병력이 

거문오름·부대오름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 일대에 주둔해 있었다.



▲부대오름 일본군 갱도천장에 고드름이 무수히 달려있다.

이번 탐사에서는 취재팀의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갱도진지를 4곳 찾아냈다. 추

운 날씨 속에 맞닥뜨린 오름사면의 갱도진지들은 한겨울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.

부대오름에서 새로 발견한 갱도진지 내부는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은빛 고드름으로 가득찼

다. 길이가 1m 이상 되는 것을 비롯 그 모습이 마치 용암동굴 내부의 종유석을 연상시킨다. 

고드름은 랜턴불빛에 반사돼 투명유리처럼 반짝였다. 갱도바닥에는 부풀어 오른 얼음이 동굴내

부의 석순이 자라는 것과 흡사하다. 크고 작은 얼음종유석과 석순 등등…. 마치 용암동굴에서나 

볼 수 있는 풍경을 갱도진지 내부에서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. 갱도 바닥과 천장에

는 수없이 많은 '얼음꽃'이 보석처럼 박혀있다. 어두컴컴한 갱도 내부에 얼음이 빚어낸 다양한 

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.



▲석순처럼 갱도바닥에 피어난 얼음꽃.

일본군이 제주섬을 최후의 전장터로 삼기 위해 만든 갱도진지는 역사의 아픔과 비극을 뒤로 

한 채 이처럼 황홀한 겨울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.

거문오름에서는 분화구 안쪽 8부 능선 지점에서 갱도진지 2곳이 새롭게 발견됐다. 길이는 각각 

60여m, 50여m로 정상부를 향해 파들어갔다. 분화구 내부 알오름에 구축된 갱도진지 내부에서

는 갱목을 세우거나 연결시킬 때 사용됐던 꺾쇠가 10여개 발견됐다.

▲조명을 받아 황홀한 분위기를 주는 갱도내부.

이번 탐사에서도 알 수 있듯 거문오름 및 주변 일대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

다. 특히 질곡의 제주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공간의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다

각적인 조명이 필요하다. 



▲거문오름에서 새로 발견한 갱도진지 입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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